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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에디타 수녀는 프리스란드 바렐에서 태어났고 평생을 프리스란트 출신으로 남아 신앙 

안에 뿌리를 두고 명확한 시력과 기운을 지녔다. 안네마리는 두 명의 형제들과 함께 다른 이들의 

신앙과 사고방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던 가정의 범종교적 지향의 분위기 안에서 자라났다. 

또한 삶의 후반에 유대 신앙이나 회교도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열려 있었고 관심을 가졌다.  

학창 시절과 고등 교육 중에는 나치 정권의 산물을 체험했다. 안네마리가 다니던 가톨릭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1938년에 폐쇄되어 학교를 바꿔야 했기 때문이다. 1944년, 안네마리는 

노동 봉사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일찍 끝내야 했다. 전쟁이 끝난 후, 안네마리는 

현실적이고 힘있는 방식으로 교사 시험에 합격하는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마쳤다.   

수녀가 되고 싶어 뮬하우젠 노틀담 수녀회가 운영하는 학교 교사로 지원하였다. 그곳에서 

1950년 알렌에 있는 우리 수녀회에 입회할 때까지 몇 달간 교편생활을 하였다. 1953년 첫 서원 

후에는 수녀회가 운영하는 로네, 노툰, 클로펜부르, 빌헬름하벤, 뷔렌의 여러 학교에서, 또 

마지막으로 1971년부터 1990년까지 알렌의 성 미카엘 고등학교에서 종교와 독일어를 가르쳤다.  

마리아 에디타 수녀는 학생들, 학부모들, 동료들, 학교 외부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다. 

긍정적인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고 그들을 환영했으며 유머 감각으로 긴장되는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 줄 알았다. 수녀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주곤 했다.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많은 우정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계들은 수녀가 2014년 7월에 

안넨탈 수녀원으로 이전해서도 계속되었다. 이 이동은 수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결단과 

신중한 태도뿐만 아니라 신앙도 알렌에 대한 향수를 극복하고 새 환경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되었다. 에디타 수녀는 순명했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했으며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진실했다.  

이제 수녀는 하느님의 초대에 대항 마지막 응답을 드렸다. 알프레드 델프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을 축하하신다 – 그분은 찬미 드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응답을 바라신다.”  


